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

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9개국* 18명)하여 4월 21일(화)부터 4월 28일(화)

까지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메룬, 케냐, 태국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지정한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로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각각의 품목명, 부호(HS Code)에 분류하는 제도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함(’26.4월 기준, 품목분류(HS) 4단위 1,228개)

  연수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는 한편,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 분석 장비 등 관련 

시설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학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인재원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동시통역 시스템을 최초 도입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인재원은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국제표준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 품목분류 전문가들, 
지식과 경험 공유의 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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